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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비 
물병 구매 팁 

목마른 자녀 가방에 쏙~

요즘처럼 기온이  30℃를 오르내릴 때면 땀 배출이 잦아져 

시도 때도 없이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학교에 아리수 음수대가 있긴 하지만, 

일순간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함은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 이런 때 자녀의 

책가방에 성능 좋고 편리한 물병 한두 개를 넣어주면 어떨까? 
취재 심정민 리포터 sjm@naeil.com 자료 락앤락·코맥스·한국소비자원 

EDU LIFE
#물병 #보냉·보온병 #학교_물병 
#물병_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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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학원교재까지…. 

물병은 가벼운 게 

좋아요.”
허은숙(43·서울 강동구 명일동)  

“과일주스나 차를 

담을 수 있는 물병이 

따로 있을까요?” 
신지영(45·서울 동작구 사당동) 

“물병은 구매 이상으로 

관리와 청소가 

중요합니다.” 
박은지(51·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오랫동안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어떤 소재를 골라야 

하죠?”
김서현(46·서울 노원구 중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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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병, 어떻게 시원함을 유지할까? 

보냉병이 일정 시간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바

로 진공기술에 달렸다. 진공이란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공

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와 내부 사이의 공간에 있는 공

기 분자를 기계적으로 빼내어 열전도를 극히 줄여 시원함

을 유지한다. 공기 중의 공기 분자 수가 적어지면 열전도가 

늦어져 보냉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진공 보냉병은 겉병과 속

병 사이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공기의 순환 작용을 억제,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물병, 무엇을 골라야 할까? 

진공 기능이 있는 보냉병은 보온병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천후 물병을 구매하고 싶다면 진공 보냉·보온병을 선택

하는 게 좋다.

진공 보냉·보온병 중 내부에 불소 코팅한 제품도 있다. 이

러한 제품은 음료수 냄새가 잘 배지 않고 물을 따랐을 때 

남김없이 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물병으로 진공 

보냉·보온병을 구매한다면 안전성 확인은 필수다. 한국화

학시험연구원의 안전 검사를 필했는지 여부를 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수입품도 마찬가지다. 필증 확인 결과 기간

이 1년 이상 경과했거나 모델명이 다르게 적혔다면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 

물통을 물을 얼리거나 차가운 얼음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

용한다면 굳이 진공 보냉·보온병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 검출 염려가 적은 트라이탄 소재 

캐릭터 보온·보냉병
용량 500ml 

색상 옐로, 스카이블루 2가지 

가격 1만2천900원 

특징 마개에 고무 소재 손잡이가 달

려 있어 휴대하기 편하다. 또 병 입구

가 넓어 큰 얼음조각도 거뜬히 들어

간다. 진공 기능이 있어 보냉 효과도 

좋은 편. 

락앤락 비스프리 투톤 스파우트 물병 
용량 700ml 

색상 그린, 핑크, 블루 

가격 5천800원 

특징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BPA가 

함유되지 않았다. 트라이탄 소재라 

가볍고 삶거나 냉동해도 녹거나 깨지

지 않는다. 물병 마개에 항균 실리콘

을 사용해 세균 번식 걱정을 덜었다. 

써모스원터치 보온·보냉병
용량 500ml 

색상 올블랙, 스트로베리레드, 펄화이트,

        코랄핑크, 스카이블루

가격 2만8천100원 

특징 속마개가 없는 원터치 머그형 

보온·보냉병으로 물이 샐 염려가 없

다. 마개를 완전 분리해 세척할 수 있

어 위생적이다. 

스타벅스 재팬 실버 스테인레스 실린더 텀블러 
용량 470ml 

색상 실버 

가격 4만 원~7만 원대 

특징 이중진공으로 보온과 보냉 효

과가 뛰어나다. 속마개는 없지만 물

이 전혀 새지 않는다. 한정판 제품이

라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마켓에서

만 구매할 수 있다. 

물병도 실용적이다. 트라이탄은 젖병에 사용되는 소재로 

뜨거운 물에 삶아도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보냉·보온

병처럼 10시간 이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은 부족하

지만, 구매 비용이 저렴하고 냉동실에 얼릴 수도 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물병도 있다.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

는데 가볍고 견고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스나 탄산음료, 

염분이 있는 음료를 담았을 때 스테인리스보다 부식 우려

가 적다. 이음새 없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물이 샐 염려

도 없다. 단, 진공 장치가 없어 장시간 보온과 보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TIP

01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트라이탄 소재 물병은 모두 내부

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곰팡이나 각종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

으니 반드시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는다.  

02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를 오랜 시간 진공 보온·보냉병

에 두면 내압 상승으로 뚜껑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수 있으

니 주의한다. 

03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물병에 염분이 있는 국물을 오랫

동안 담아두면 내부가 부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삼간다.   

04 과즙이나 각종 잎차는 마개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용 뒤 즉시 세척해야 한다. 

05 보온병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부를 깨끗하게 세

척한 뒤 말려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뚜껑

을 닫아 보관한다. 보온병을 장시간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는 

끓는 물을 넣어 내부와 뚜껑을 세척한다.

보냉병 사용, 이것만은 주의! 

이런 
보냉병 
어때요? 


